
이 에서는 경상도 여러 지역 청년들의 방언에서 상성형에 일어난 음운변

화와, 그 음운변화와 굴  패러다임과의 계에 해서 고찰하 다.

청년층 동남방언에서는 경북 내륙에서 ḦHM0>HHM0, 동해안에서 ḦM0>HM0

(일부 H0M0), 동부 경남에서 LMм0>MHM0, 서부 경남에서 LM0м0>M0HM0처럼 

모든 지역에서 상성형이 다른 성조형과 합류하 다. 이들은 모두 음성 으로 유

표 인 장음  조를 지하는 제약 때문에 일어난 변화로 볼 수 있다.

단음화가 아직 진행 인 경북 제보자의 언어를 검토해 보면 규칙 상성형 

용언이 불규칙 상성형 용언보다 장음을 잘 보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동부 

경남에서는 기원 인 LMM이 MHM과 MMH 사이에서 동요를 보이는데 이 비

율은 해당 어 이 어느 패러다임의 일부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핵심어: 청년층 방언, 성조, 상성형, 음성학  제약, 굴  패러다임

청년층 동남방언의 상성형 변화 양상

伊 藤 貴 祥 (이토 다카요시)* 25)

 

1. 머리말
이 은 경상도 각 지역 출신 방언 화자의 언어에서 상성형에 일어

난 변화와, 그 변화와 굴  패러다임과의 상 계를 기술·분석하는 데

에 목 을 둔다. 여기서 말하는 상성형이란 동남방언에서 어 에 부여

되는 성조형 의 한 종류이며, 세한국어에서 ‘:말, :말·, :업스·니’처

럼 첫음 에 상성(방  2 으로 표기)을 가졌던 어 의 동남방언 반사

* 서울 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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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이 가지는 성조형을 말한다. 상성형은 통 인 동남방언 내부에서 

음조형(즉 음성  실 형)이 크게 네 가지로 나 어진다고 한다.1) 평측

형이나 거성형 같은 상성형 이외의 성조형은 그 음성  실 에서 지역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상성형은 네 가지로 반사되므로 요한 연구 

상이다. 다만 통 인 방언에서는 음조형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

것은 어디까지나 음성 인 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상성형은 다른 성조

형과 음운론 으로 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재 청년층 방언에서

는 상성형이 다른 성조형과의 립을 잃는 상을 흔히 볼 수 있다. 상

성형이 어느 성조형으로 합류하는지는 각 방언에서 통 인 방언이 

가지고 있는 상성형의 음조형에 따라 다르며 그것이 형태론 인 측면

까지 포함한 체 인 성조체계에 미치는 향 한 다양하다.

이 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양상을 악하기 하여 청년들을 상

로 방언조사를 실시하 다. 지역과 제보자를 선정할 때는 한 中방언권

마다 지역이 하나 이상, 제보자가 두 명 이상이 되도록 조 하 다. 경

북의 경우 동해안 지역에서는 포항(4명), 내륙부에서는 안동(2명)과 청

송(1명), 서부지역에서는 김천(3명)을 골랐다. 경남의 경우 동부에서는 

부산(2명), 앙부에서는 창원(1명)과 통 (1명), 서부에서는 진주(2명), 

총 16명을 골랐다. 中방언권에서 지역을 선택할 때는 가능한 한 표

인 방언을 고르려고 노력하 지만 결과 으로 필자가 개인 으로 근

하기 쉬운 지역 출신자를 조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밝 둔다.

총 8지역 에서 포항, 청송, 부산, 창원, 통  출신자들은 모두 필자

가 재 근무하고 있는 경주 덕 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에 재  

1) 여기서 말하는 ‘ 통 인 방언’이란 ‘표 어의 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그 지

역의 언어’를 의미한다. 단순히 ‘고령층 방언’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2010년  

재 고령층이라고 해도 일반 으로 그 정의에 맞는 방언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고령층 에서 로 그 지역에 살고 한 번도 외지생활을 한 

이 없는 교육수 이 낮은 사람 에는 그러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직 있

을 수 있고, 많은 방언 연구는 그러한 제보자를 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

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그것이 그 지역의 고령자들의 일상 언어에서 괴리한 

언어라는 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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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름3) 생년 학년 성별 부친 모친 외지생활(단 :년)

김천
ZYuZ 93 고2 남 (동) (동) -
EZeC 93 고2 남 (동) (동) -
YXiZ 93 고2 남 (동) (동) -

안동
YPeL 86 2 남 (동) (동) -
FLaP 87 2 남 의성 청송 장성2(군 )

청송 SHaZ 88 2 남 (동) (동) 안동3(고교), 홍천2(군 ) 

포항

ZYoZ 91 1 남 (동) (동) -
MJiJ 91 1 여 (동) 경주 -
YCeC 90 2 남 (동) (동) -
YMeJ 89 3 여 (동) (동) -

부산
ZHaP 87 3 남 김해 (동) 포항2( 학)
EMeJ 89 3 여 (동) (동) 포항2( 학)

창원 XiGS 91 1 남 마산 부산 마산3(1~3살)

통 YLiS 91 1 여 (동) 원주
진주1(3살), 마산2(4~5살), 

부산2(6~7살), 거제3(고교)

진주
DHuL 91 1 여 (동) 사천 -
XZeZ 91 1 여 (동) 고성 고성11(2~12살)

인 학생들이다. 그리고 안동 제보자 2명  한 명은 방송통신 학교 2

학년이고, 다른 한 명은 안동 가톨릭상지 학교 2학년이다. 김천 제보

자 3명은 모두 김천농공고등학교 2학년이며, 진주 제보자 3명은 모두 

진주교육 학교 2학년이다.2)

제보자를 찾을 때는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경험이 없고 부모가 모두 

해당 지역  출신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 지만 실제로는 그 조건에 

완 에 맞지 않은 경우에도 제보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각 제보자의 

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 학업에 바쁜 가운데 흔쾌히 조사에 력해  제보자 여러분과, 제보자를 소개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쾌 한 조사환경까지 마련해주신 진주교육 학교 국어교

육학과 송희복 교수님, 박정수 교수님, 김천농공고등학교의 신은경 선생님, 덕

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우혜성 학생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의를 표

한다.

3) 일반 인 방언 련 논문에서는 제보자의 본명을 밝히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

지만 이 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에서 표와 같은 문자로 된 가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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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에는 부모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니거나 이 에 외지 생활

을 한 경험이 있는 제보자도 있다. 청송과 안동과 의성, 포항과 경주, 

김해와 부산, 창원과 마산, 통 과 거제, 진주와 사천과 고성은 서로 같

은 방언권에 속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홍

천, 원주와 같은 비성조 지역에서의 거주 경험은 성조에 큰 향을 주

지 않은 것으로 상된다. 가장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것은 

ZHaP, EmiJ와 같이 다른 성조 방언권에서 생활을 하 거나 XiGS처럼 

모친이 다른 성조 방언권의 출신이거나, YLiS처럼 어린 시 에 여러 

지방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 네 명의 체 인 

성조체계를 볼 때 각 지방의 특징을 그 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

하 다. 따라서 이 네 명이 제공해  자료는 해당 지역 청년층의 언어

를 표하는 것으로 도 될 것이다.

조사는 2010년 3월 ~ 2011년 1월 사이에 실시하 다. 덕 학교 학

생에 한 조사는 세 번에 나 어서 실시하 는데, 제1기 조사를 2010

년 3월 27일 ~ 5월 7일, 제2기 조사를 9월 14일 ~ 17일, 제3기 조사를 

2011년 1월 21일 ~ 26일에 하 다. 조사 장소는 필자 연구실이다. 조사

결과 분석 에 의문이 생긴 경우 수시로 확인조사를 하 다. 덕 학

교에서의 조사와 병행하여 2010년 11월 24일에는 김천, 2010년 12월 20

일에는 진주, 2011년 1월 16일 ~ 17일에는 안동에서 조사를 하 다. 조

사에 사용한 장소는 각각 김천농공고등학교 방송실, 진주교육 학교 박

정수 교수님 연구실, 안동에서 필자가 묵은 모텔이다. 김천, 진주, 안동 

제보자에 해서는 확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의문이 생기는 에 

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 다.

조사의 모든 과정을 녹음하 다. 사용한 기재는 시기마다 다르며, 

2010년 3월~10월( 덕 학교 제1, 2기 조사시)에는 Olympus 

Voice-Trek V-50을, 2010년 11월 ~ 2011년 1월( 덕 학교 제3기 조

사시  김천, 진주, 안동 조사시)에는 Sony PCM-M10을 사용하 다.

조사를 할 때는 간 법을 사용하여 얻고자 하는 단어를 제보자가 말

하도록 유도하 다. 일본어를 잘하는 제보자에게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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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단어를 제시하 고, 그 지 않은 제보자에게는 한국어로 그 단

어에 해서 설명하 다. 굴 형을 묻는 경우에는 먼  간 법으로 기

본형을 묻고, 그 다음에 표 어 조사/어미를 제시하여 그 조사/어미에 

해당하는 방언형 에서 일상 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해서 답하는 

것을 요구하 다. 체언 곡용형은 단독으로 발화시키면 경계억양(많은 

경우 뒤끝이 올라가는 나열식 경계억양)을 발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문을 만들어서 발음하게 하 다. 용언 활용형의 경우 그런 상이 

었기 때문에 굴 형을 단독으로 발화하게 하 지만 어떤 발화를 듣

고 경계억양 때문에 성조가 바  가능성이 있다고 단한 경우에는 

문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경계억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 다.

이 에서는 주로 상성형에 련된 사항만 논의하지만, 조사할 때에

는 각 제보자의 성조체계를 반 으로 악하기 해 필요한 조사항

목들을 두루 조사하 다. 조사항목에는 체언 단순어간의 곡용, 용언 단

순어간의 활용, 사동·피동 생동사, 부정문, 의문문의 성조에 한 항

목이 포함되었다. 방언권에 따라 조사항목에 차이가 있어서 항목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략 1000항목 정도를 조사하 고, 조사에 걸린 시간

은 제보자마다 3~5시간 정도이다.

2. 전통적 방언의 상성형
동남방언의 성조와 세어의 성조 사이에 한 계가 있다는 것

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4) ‘하·, 이·름, 어·름, 아·, 나·랗’은 15~16세

기 방  자료에서 제1음 에 해당하는 문자 왼쪽에 이 하나  있

4) 이 장에서는 세어와 동남방언 사이에 있는 규칙  응 계에 하여 논

한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필자가 세동남방언과 세 앙어의 성조체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응 계의 일 성으로 미루어볼 때 세

앙어와 동남방언이 같은 조어에서 나눠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비교언어학 으로 충분히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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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2음 에 해당하는 문자 왼쪽에 이  있지 않다. 1 은 거성 

즉 고조 /H/를 나타내고 무 은 평성 즉 조 /L/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하·, 이·름, 어·름, 아·, 나·랗’은 /LH/이라는 성조

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5) 이 단어들에 해당하는 ‘하늘, 이름, 어름, 

아들, 나라’는 모든 동남방언에서 /HM/로 발음된다.6) 이 5개 단어

뿐만 아니라 세어에서 성조형 /LH/을 가졌던 단어의 동남방언 반사

형은 기본 으로 /HM/을 가진다. 그리고 ‘까마귀, 미나리, 고사리, 비둘

기’와 같은 단어들은 세어에서 /LLH/를 가졌는데 동남방언에서

는 /MHM/을 가진다. 이와 같이 세어에서 /L/과 /H/로 이루어진 성

조형 즉 평측형의 경우 동남방언의 /H/가 세어의 /H/보다 1음  앞

에 이동한다는 규칙이 있다. ‘하루, 다리, 보리, 치마, 나무’는 세어 성

조형이 /LL/이며 /L/만으로 이루어진 평성형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동

남방언에서 마지막 음 에 /H/를 가지기 때문에  ‘하루, 다리, 보리, 치

마, 나무’는 동남방언에서 /MH/로 발음된다. 그 다면 ‘ 리, 모기, 소

매, 나이, 구름’ /HL/, ‘도깨비’ /HLL/와 같이 세어에서 /H/로 시작하

는 단어들은 동남방언에서 어떻게 발음될까? 이 경우 첫 두 음 이 높

은 소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 리’ 등은 /HH/, ‘도깨비, 무지개’는 

/HHM/로 발음된다.

지 까지 논한 성조의 응 계는 동남방언이라면 모두 응되는 규

5) 이 에서는 세어 거성을 H, 평성을 L로 표기한다. 거성은 어   가장 먼

 나타난 것만이 음운론 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음운표기인 /  / 안에서는 

가장 먼  나타난 거성만을 H로 표기하고, 두 번째 이후의 거성은 L로 표기한다. 

컨  ‘·돗가·비’는 /HLH/가 아니라 /HLL/로 표기한다. 상승조인 상성에 해서

는 그것이 L과 H의 연속인지 독립 인 성조 R인지에 해서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이 에서는 음운론 인 해석에 해서는 보류하고 단순히 표기의 편

의를 하여 R로 표기한다.

6) 동남방언 성조를 표기할 때 H는 고조, M은 조, L은 조, м은 M보다 약간 

낮은 조, Ḧ은 ~고조 음역에서 상승하거나 상승이 없는 장음조를 뜻한다. 이 

에서 사용하는 방언 성조 련 용어는 부분 김차균(1980, 2004 등)의 것을 사

용하고 있지만 부분 으로 정의를 바꾸어서 쓴 것도 있다는 것을 밝 둔다. 이 

에서 사용하는 ‘Ḧ’는 김차균(1980, 2004 등)의 ‘Ḧ’과 ‘M̆’를 포함한다.



188  國語學 第60輯(2011. 4.)

칙이다. 달리 말하면 세어에서 평측형, 평성형, 거성형을 가졌던 단어 

혹은 어 은 동남방언이면 기본 으로 같은 성조를 가지며 지역  차

이가 없다는 것이다.7) 그러나 특이하게도 상성형 즉 세어에서 상성

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컨  ‘감, 게, 돈, 돌, 말(馬)’ /R/, ‘게집, 임 , 

말 , 사람, 안개’ /RL/, ‘기지게, 거머리, 사마귀’ /RLL/ 등은 방언에 따

라 서로 상이한 음조형 즉 음성  실 형을 보인다. 다음 방언지도는 

김주원(2000)의 지도를 이 에서 쓰는 표기법에 맞춰서 약간 수정한 

것이다.8)

(2)

7) 물론 이것은 개 인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단어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성조

형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아  체계 안에 어떠한 성조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도 있다.

8) 각 음조형의 원래 표기는 L-HHLL, L-HLL, LHHL, LHLL이다. 상성형의 음조

형을 시군 단 로 정리한 연구로는 이기문 외(1991), 이기문 외(1993), 최명옥

(1999)가 있다. 최명옥(1999)의 방언지도는 김주원(2000)의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필자가 두 지도를 김차균(1980, 2001, 2002, 2005), 김세진(2006), 박숙희

(2008)에서 기술된 울진, 덕, 포항, 경주, 안동, 구, 성주, 양, 창원, 고성, 진

주, 사천, 하동, 남해 각 방언의 음조형과 비교한 결과 개별 방언에 한 기술이 

김주원(2000)의 지도와 완 히 일치했기 때문에 이 에서는 김주원(2000)의 지

도를 사용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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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상성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음조형에 따라 동남방언이 네 

방언권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으로부터 순서 로 보면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방언권은 울진, 덕, 포항의 경북 동해안 지역이며 이 지역

에서는 상성형 4음 어가 /ḦMMM/로 실 된다. 3음 이면 /ḦMM/, 2

음 이면 /ḦM/, 1음 이면 /Ḧ/이다.9) 두 번째 방언권은 동해안을 제외

한 모든 경북지역과 경남  울산, 거창, 함양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다. 

여기서는 상성형 4음 어가 /ḦHMM/로 실 된다. 3음 이면 /ḦHM/, 

2음 이면 /ḦH/, 1음 이면 /Ḧ/이다. 세 번째 방언권은 경남 동부  

앙부이다. 여기서는 상성형 4음 어가 /LMMм/로 실 된다. 3음 이

면 /LMM/, 2음 이면 /LM/, 1음 이면 /L/이다. 네 번째 방언권은 경

남의 서부이다. 여기서는 상성형 4음 어가 /LMмм/로 실 된다. 3음

이면 /LMм/, 2음 이면 /LM/, 1음 이면 /L/이다.

이상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상성형 지역별 음조형

음 수 어
경북 경남 

동해안 부분 남부 서부

1 감, 게, 돈, 돌, 말, ... Ḧ L

2 겨집, 임 , 말 , ... ḦM ḦH LM

3 기지게, 거머리, ... ḦMM ḦHM LMM LMм

4 기지게를, 거머리가, ... ḦMMM ḦHMM LMMм LMмм

통 인 방언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상성형의 음조형이 청년층

의 방언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다음 장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9) 이러한 성조형을 앞으로 ḦM0처럼 표기한다. ‘M0’은 ‘0개 이상의 M의 연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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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층 경북방언의 상성형
경북방언에서 ḦHM0>HHM0과 같은 변화가 진행 인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며, 김차균(1994)에는 구에서의 진행 상황이 자세히 기술되

어 있다. 이번 조사 제보자 에서는 김천 제보자 3명 모두와 포항 제

보자 4명  3명과 청송 제보자 1명의 언어에서 이 변화가 완 히 끝난 

것이 확인되었다. 포항 제보자  MJiJ와 안동 제보자 2명은 상성형의 

거성형화가 아직 진행 이다.

먼  주목해야 할 은 포항 제보자들이 상성형을 HHM0, 혹은 

ḦHM0으로 발음한다는 이다. 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김주원(2000)

에 따르면 포항은 상성형이 ḦM0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며 박숙희(2008)

의 기술도 이것과 일치한다. 이문규(2004: 144)는 덕 청년층 방언에서 

ḦM0>HM0의 변화가 진행 이라고 했지만 원래 음조형을 고려할 때 

포항은 덕과 동일한 변화 즉 상성형이 평1형(제1음 의 고조를 가지

는 평측형)으로 바 는 변화가 상되는 지역이다.

필자가 포항 출신·거주의 YSuZ(1948년생, 여성)와 DJiG(1968년생, 

남성)를 상으로 따로 조사한 결과 YSuZ는 상성형을 ḦM0으로, DJiG

는 ḦHM0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순으로 볼 때 포항에서 

일어난 변화의 순서는 ḦM0→ḦHM0→HHM0인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

서 후반부의 ḦHM0→HHM0은 단순한 단모음화로 해석할 수 있지만 

ḦM0→ḦHM0은 자연스러운 음운변화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

인 요인이 아니라 차용의 결과로 일어난 변화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

다. 지리 으로도 넓고 구라는 문화 ·경제  심도시가 있는 내륙

지방의 음조형 ḦHM0을 차용한 결과로 보인다.

YPeL, FLaP, MJiJ의 자료에서 장음이 나타나는 비율을 단어의 종류

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 (4)의 표이다. 체언 에서는 상성형 어간과 거

성형 어간, 용언 에서는 규칙 상성형 1음  어간(Ḧ로 표시)과 불규칙 

상성형 1음  어간(ḦL로 표시)의 체 항목 에서 장음이 나타나는 

비율을 계산하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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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언 용언

상성형 거성형 규칙 상성 불규칙 상성

YPeL 25% 0% 87% 14%

FLaP 50% 28% 62% 57%

MJiJ 30% 0% 30% 0%

FLaP와 MJiJ 데이터에서는 체언과 용언 사이의 큰 빈도 차이는 발

견되지 않는다. YPeL은 용언에 비해서 체언에서 빈도가 훨씬 낮지만 

자유발화에서 장음을 사용하는 빈도가 결코 낮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 비율 차이는 실제 언어습 을 반 한 것이 아니라 조사 당시의 심

리 인 상태를 반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질문지는 체언에 

한 질문 뒤에 용언에 한 질문이 나오는 순서로 짜여 있기 때문에 체

언을 조사하 을 때는 긴장하여 장음을 잘 발음하지 않았다가 용언을 

조사할 때쯤에 긴장이 풀려서 평소 로의 빈도로 장음을 발음하기 시

작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모든 활용형이 상성형으로 나타나는 규칙 상성 용언 어간(Ḧ)이, 활용

형의 일부가 상성형이고 다른 일부가 평측형인 불규칙 상성 용언 어간

(ḦL)에 비해 높은 장음 출  빈도를 보이는 것은 인지 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즉 Ḧ는 모든 활용형에서 장음을 가지기 때문에 

기 성조를 의식하기 쉬운 데에 비해  ḦL은 일부 활용형에서만 장음을 

보이기 때문이다. 혹은 Ḧ 어간의 장음에는 Ḧ 어간과 H 어간(모든 활용

형이 거성형으로 나타나는 용언 어간)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으나 ḦL에

는 장음으로 구별되는 어간이 없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0) 비율은 어 이 아니라 단어를 기 으로 계산하 다. 상성형 체언은 24개, 거성

형 체언은 28개, 규칙 상성 용언은 16개, 불규칙 상성 용언은 14개 단어를 상으

로 하 다. MJiJ는 ‘말[Ḧ], 말이[ḦM], 말을[ḦM], 말보다[HHM], 말까지[HHM]’처

럼 체 어 이 1음 이나 2음 일 때만 발음하고 3음  이상이면 장음으로 발

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곡용 패턴을 보 을 때에도 ‘말’이라는 단어가 장

음으로 발음된 것으로 간주하고 비율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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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P는 체언에서 50%, 용언에서 62% 비율로 장음을 발음하 다. 그

러나 FLaP는 본래 장음이 아닌 단어까지 장음으로 발음하는 이른바 과

도교정을 28%라는 높은 비율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FLaP가 체언 상

성형을 알고 장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은 실제로는 50%-28%=22%에 불

과하다.11) 표면 으로 장음을 발음하는 빈도와 반 로 FLaP가 장단을 

구별하는 능력은 MJiJ보다 낮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음으로 각 제보자의 장음을 음향음성학 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

한다. 장음이 가지는 상 인 ‘길이’와 장음이 음  내에서 얼마만큼 

높이가 상승하 는지를 나타내는 ‘상승률’을 계산하 는데, 각 항목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상 인 길이를 계산하기 해서 장음

으로 발음된 2음  상성형 단어 10개로 이루어진 단어군A를 비하여, 

그것과 비교하기 해서 단음으로 발음된 2음  거성형(YSuZ의 경우 

상성형이 ḦM0이기 때문에 평1형과 비교) 단어 10개로 이루어진 단어

군B를 비하 다. 단어군A의 제1음  모음 길이의 평균치를 LA1, 제2

음  모음 길이의 평균치를 LA2로 하고 단어군 B에 해서도 같은 방

식으로 LB1, LB2의 값을 구하고 (5a)의 계산식에 넣어서 단어군A의 첫

음 이 가지는 상 인 ‘길이’를 계산하 다. ‘상승률’에 해서는 단어

군A의 첫음  모음이 시작할 때 높이의 평균을 PS, 모음이 끝날 때 높

이 평균을 PE로 두고 (5b)와 같은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하 다.

11) 이 계산은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수학 인 근거가 있다. 먼  자

료상에서 상성형이 장음으로 나타나는 비율을 R, 거성형이 장음으로 나타는 비

율을 F로 둔다. 어떤 화자가 하나의 상성형 단어 혹은 거성형 단어에 해서 그

것이 장음인지 단음인지 정확히 기억해내는 비율을 X로 하고, 장단이 잘 생각나

지 않을 때 장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을 Y로 둔다. 그 다면 원래 상성형이 실제

로 장음으로 발음되는 비율(R)은 장음이라는 것을 알고 발음하는 비율 X와 모르

고 충 발음했는데 우연히 맞은 비율 (1-X)Y를 합친 X+(1-X)Y가 되며, 거성이 

장음으로 발음되는 비율(F)은 (1-X)Y가 된다. 즉 R=X+(1-X)Y, F=(1-X)Y이다. 

F=0인 YPeL과 MJiJ의 경우 X=R, Y=0이 되기 때문에 상성형이 장음으로 나타나는 

비율을 그 로 장단 구별 능력을 반 한 수치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FLaP의 경우 

X+(1-X)Y=0.50, (1-X)Y=0.28에서 X 값을 구하면 X=0.50-(1-X)Y=0.50-0.28=0.2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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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길이 = {(LA1)/(LA2)}/{(LB1)/(LB2)}

b.상승률 = {(PE)/(PS)}×100-100

각 제보자의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길이 상승률

YPeL 1.64 +10%

FLaP 1.30 +9%

MJiJ 1.44 +2%

‘길이’를 기 으로 청년층 3명을 비교해보면 장단 구별의 능력과 ‘길

이’가 정비례 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장단

을 구별하는 능력은 YPeL>MJiJ>FLaP 순으로 높은 것으로 단되는

데 ‘길이’의 수치도 이 순서 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 까지 논한 3명 이외의 경북 출신자 7명이 상성형과 

거성형의 구별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하여 음향음성학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표 에서 ‘거성형’은 기원 으로 거성형을 가지

는 10개 체언의 첫음  모음 길이를 제2음  모음 길이로 나눠서 비율

을 계산하여 그 값을 평균한 수치이다. ‘상성형’은 기원 인 상성형 단

어 10개 체언에 해서 같은 방식으로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마지막 

항목은 첫 번째 값으로 두 번째 값을 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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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 제보자 거성형 상성형 상성형/거성형

김천 ZYuZ 1.05 1.00 0.95

EZeC 0.76 0.81 1.06

YXiZ 1.04 0.97 0.93

청송 SHaZ 0.87 0.93 1.07

포항 ZYoZ 0.70 0.66 0.94

YCeC 0.81 0.83 1.02

YMeJ 0.79 0.90 1.01

이 표를 보면 ‘상성형/거성형’의 수치가 모두 0.9~1.1 사이에 있기 때

문에 이 제보자들 언어에서 상성형과 거성형 사이에는 첫음  모음의 

상 인 길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년층 동부 경남방언의 상성형
김차균(1973, 1980)은 당시 20  진주방언 화자에서 LMм1>MHM1

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기술하 다. 이번 조사자료 분석 결과, 이 

규칙의 동부 이라고 할 수 있는 LM2м0>MH2M0의 변화가 부산, 창원, 

통 의 청년층 방언에서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음  

이상의 상성형과 평3형(제3음 의 고조를 가지는 평측형)이 합류한 것

은 3음 의 상성형 체언 어간과 평3성 체언 어간의 곡용 패러다임이 완

히 합류한 사실만 도 분명하다.

2음  상성형(LM)이 평2형(MH)으로 합류하는 변화의 진행도를 알

기 해서 녹음자료 에서 상성형과 평2형을 각각 10개씩 골라서 음

높이의 평균치를 산출해봤다. ‘-’ 앞의 수치는 제1음  모음의 간 부

분 높이, 뒤의 수치는 제2음  모음의 간 부분 높이며, 단 는 모두 

Hz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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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M/ /MH/

ZHaP 174-185 181-192

EMeJ 208-222 202-225

XiGS 110-119 112-120

YLiS 253-281 245-259

두 어 의 평균치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수치만을 보면 모

든 제보자가 /LM/과 /MH/의 립을 잃은 것처럼 단된다. 그러나 신

기한 것은 ‘사람’/LM/과 ‘사랑’/MH/ 사이의 성조 차이를 느끼느냐 하는 

질문에 해서 XiGS와 YLiS는 ‘아니요’로 답하 지만 ZHaP와 EMeJ

는 ‘네’로 답하 다는 것이다. ZHaP와 EMeJ는 ‘사람’을 ‘사랑’과 비교

할 때 제1음 과 제2음 의 음높이가 각각 조 씩 낮다고 설명하 다. 

상성형과 평2형이 섞인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사람’에 가까운 것과 ‘사

랑’에 가까운 것으로 나 는 작업을 시켰더니, EMeJ는 단순히 자음이 

강자음인 경우는 ‘사랑’형, 약자음인 경우는 ‘사람’형으로 분류하 지만 

ZHaP는 85%의 정답률로 상성형과 평2형을 나 었다. 이러한 실험결과

로부터 ZHaP가 어도 기  표시에서는 /LM/과 /MH/를 구별하고 있

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EMeJ 한 XiGS와 YLiS처럼 완 히 

립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 창원, 통 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음운 상은 기원 인 

3음  상성형 즉 /LMM/이 [MMH]과 [MHM] 사이에서 동요를 보이는 

상이다. 체언 곡용은 패러다임 상의 혼란이 심해서 참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용언의 활용형에서 통계를 하면 다음과 같다.12)

(9)

용언 활용형에서 /LMM/이 [MHM]으로 나타나는 비율

ZHaP EMeJ XiGS YLiS

 0% 21% 30% 20%

12) 52개 용언 활용 어 을 상으로 비율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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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ZHaP가 [MHM]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LMM/

을  [MMH]로 발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부분의 /LMM/을 

[MHн] 정도로 발음한다(여기서 н는 약간 낮은 H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MHM]과 명백히 구별되므로 [MHM]으로 보지 않았다.

다음으로 와 같은 음운변화가 곡용 패러다임에 미친 향에 해

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  3음 에서는 상성형 어간과 평3형 어간이 합

류하 다. 이 두 어간은 통 인 방언에서는 이하와 같이 완 히 다른 

곡용체계를 가진다(10a). 그러나 LM2м0>MH2M0 규칙이 용되어 두 

패러다임이 갑자기 비슷해졌을 것이다(10b).

(10) a. (단독) -가/를13) -까지14) -에도/에서15)

마 라 LMM LMMм LMMмм LMMмм
마지막 MMH MMHM MMMHM MMHMM

b. (단독) -가/를 -까지 -에서/에도
마 라 MMH~MHM MMHM MMHMM MMHMM
마지막 MMH MMHM MMMHM MMHMM

이제 두 가지 패러다임을 구별하는 것은 ‘-까지’류가 붙는 경우로 한

정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패러다임이 합류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

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11a)는 ZHaP와 EMeJ의 곡용 패러다임

이며, (11b)는 YLiS, (11c)는 XiGS의 자료이다.16)

13) ‘-가/를’류는 모든 1음  조사를 표한다. 1음  조사는 외 없이 기 형으로 

/L/을 가진다.

14) ‘-까지’류는 ‘-까지, -한테, -마다, -조차, - 로, -하고, -까지, -만큼’ 등 기 형

으로 /HL/을 가지는 2음  조사를 표한다.

15) ‘-에서/에도’류는 ‘-에서, 으로’ 등 기 형으로 /LL/을 가지는 2음  조사와 /-에

-도, -에-는, -와-도, -와-는/ 등 1음  조사가 두 개 합친 복합조사를 표한다.

16) 상성형과 평3성 체언 각 10개씩에 하여 통계를 산출하 다. 제보자가 어떤 어

에 해서 두 성조형이 허용된다고 답한 경우에는 0.5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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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ZHaP (단독) -가/를17) -까지/보다18) -에서/에도
마 라 MMH MMHM MMHMM MMHMM
마지막 MMH MMHM MMHMM MMHMM

b. YLiS (단독) -가/를 -까지/보다 -에서/에도

마 라
MMH(20%)~

MHM(80%)
MMHM MMMHM(100%) MMHMM

마지막 MMH MMHM MMMHM MMHMM
XiGS (단독) -가/를 -까지/보다 -에서/에도

c. 마 라
MMH(60%)~

MHM(40%)
MMHM

MMHMM(65%)

~MMMHM(35%)
MMHMM

마지막
MMH(25%)~

MHM(75%
MMHM

MMMHM(75%)

~MMHMM(25%)
MMHMM

‘-까지/보다’류가 붙은 어 의 성조형에 주목하면 (11a)에서는 평3형

(‘마지막’ 등)이 상성형(‘마 라’ 등)의 패턴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합류

가 일어났다. (11c)도 ‘-까지/보다’류는 같은 합류 방향을 보이지만 아직 

완 히 완료한 것은 아니다. (11b)는 앞 두 패턴과는 반 로 상성형이 

평3형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합류가 진행되고 있다. 상성형과 평3성이 

합류하는 도 에 있다는 것은 본래 평3성 단독형에서는 나타나는 이유

가 없는 MHM이 상성형뿐만 아니라 평3성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2음 어의 동화 상에 해서 살펴본다. 2음  상성형과 평2

형은 통 인 방언에서 (12a)와 같이 서로 완 히 상이한 곡용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12b)는 ZHaP의 패러다임이다. (12a)에 LM2м0>M
2HM0

이 용되었을 뿐 다른 변화는  없고 ‘-에서/에도’류 어미와 연결된 

때 보이는 성조형 차이 때문에 상성형과 평2형은 완 히 구별된다. 

(12c)는 XiGS의 패러다임이다. LM>MH 변화도 일어나고 LMM→

MMH~MHM의 동요도 보이지만 ‘-에서/에도’류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차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패러다임의 합류는  일어나지 않았다.

17) ‘-가/를’류는 모든 1음  조사를 표한다. 1음  조사는 외 없이 기 형으로 

/L/을 가진다.

18) ‘-보다’는 통 인 방언에서는 ‘-보다가/보다아’/HHL/ 혹은 ‘-보다’/HH/이지만 

이번에 조사한 모든 동부 경남 제보자는 ‘-보다’/HL/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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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ZHaP (단독) -가/를 -까지 -에서/에도
사람 LM LMM LMMм LMMм
사랑 MH MHM MMHM MHMM

b. ZHaP (단독) -가/를 -까지 -에서/에도
사람 MH/LM/ MMH MMHM MMHM
사랑 MH/MH/ MHM MMHM MHMM
XiGS (단독) -가/를 -까지 -에서/에도

c. 마 라 MH
MMH(75%)~

MHM(25%)
MMHM MMHM

마지막 MH MHM MMHM MHMM

다음 (13a)는 EMeJ의 자료이다. 상성형에서 ‘-에서/에도’가 원래 형태를 반영
한 MMHM으로 나타나는 비율(81%)이 평3형의 비율(61%)보다 높은 것과 평2형
의 ‘-가/를’에서 MHM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완전히 합류한 상태라
고 하기는 어렵다.19) (13b)는 YLiS의 자료이다. ‘-가/를’류 조사가 붙은 형태에
서는 MHM, ‘-에서/에도’류 조사가 붙은 형태에서는 MMHM으로 통일되어 있다. 
즉 ‘-가/를’류에서는 평2형 패러다임의 음조형이, ‘-에서/에도’류에서는 상성형 패
러다임의 음조형이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EMeJ의 패러다임에서 진행 중인 합류
가 완성 되면 최종적으로 YLiS와 같은 패턴을 갖게 되는 것이 예상된다.

(13) a. EMeJ (단독) -가/를 -까지 -에도/에서

사람 MH
MHM(64%)~

MMH(36%)
MMHM

MMHM(81%)~

MMHM(19%)

사랑 MH MHM MMHM
MMHM(61%)~

MMHM(39%)
b. YLiS (단독) -가/를 -까지 -에서/에도

사람 MH MHM MMHM MMHM
사랑 MH MHM MMHM MMHM

변화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몇 가지 요해 보이는 요소에 해 

각 제보자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안에서 ‘합류’는 합류 

여부와 완성도를 나타난다. ◎는 합류가 완 히 완료되어 각 곡용형이 

하나의 성조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는 합류는 완 히 완료되

19) 이러한 비율은 상성형과 평2형 각 24개 단어를 상으로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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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성조형이 아직 고정되지 않은 상태를, △는 합류가 아직 진행 

임을, ×는 합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향’은 

상성형과 평측형 사이에서 합류가 일어난 경우 최종 인 패러다임이 

원래 존재하 던 두 패러다임  어느 쪽으로 합류하는지 그 방향을 

보인 것이다. ‘MHM’은 해당 패러다임에서 기원 인 LMM이 MHM으

로 나타나는 비율을 보인 것이다.

(14)

3음  체언 어간 2음  체언 어간 용언

지역 제보자 합류 방향 MHM 합류 방향 MHM MHM

부산
ZHaP ◎ 상성형 0% × - 0% 0%

EMeJ ◎ 상성형 0% △ 방향 64% 21%

창원 XiGS ○ 상성형 40% × - 25% 30%

통 YLiS ○ 평3형 80% ◎ 방향 100% 20%

먼  합류의 완성도를 살펴보면, 3음  어간은 부산에서, 2음  어간

은 통 에서 변화가 먼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에서 논한 바와 같

이, 이 두 가지 합류는 LM
2м0>MH

2
M0이 원인이 되어 시작되었다는 것

이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2음 은 LM2м0>MH2M0이 일어나는 것만으

로는 합류가 시작하는 조건으로 충분하지 못하며, LM>MH 변화가 어

느 정도 진행되고 LMM이 MHM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

야 합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한 조건의 차이

가 지역  차이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특히 2음  어간 합

류에 해서는 기  표시에서 /LM/과 /MH/의 립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EMeJ에서 이미 합류가 시작되어 있고, 반 로 

/LM/과 /MH/의 립이 완 히 없어진 것으로 단되는 XiGS에서 거

의 합류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3음  어간 합류의 방향을 살펴보면 부산과 창원에서는 상성형 패턴

을 따르고, 통 에서는 평3형을 따른다는 지역  차이가 확인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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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자료 수가 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인 경향으로 인정하기는 어

렵고 더 많은 제보자를 조사해야 그것이 지역 차이인지 개인 차이인지

를 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것은 MHM의 비율이다. 패러다임의 합류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용언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지만 합류의 간(△)이나 합

류 후의 성조가 고정되지 않은 시기(○)에는 증가하며, 합류가 완 히 

끝난 후(◎)에는 0% 혹은 100%로 완 히 고정된다. 이것은 화자가 어

떤 단어를 발음할 때 머릿속에서 무의식 으로 체 패러다임을 의식

하면서 발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부 경남에서 일어난 3음  어간  2음  어간의 합류는 이번에 

조사한 제보자가 많지 않아서 해명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네 명의 제

보자가 보이는 양상이 각각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지역 차

이며 어디까지가 개인 차이인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상을 

해명하기 해서는 좀 더 본격 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청년층 서부 경남방언의 상성형
김차균(1973, 1980)은 20  화자들의 진주방언이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15) a. {MH1M2, MH2} →　MH1M

b. LM2 →　MHM1

  
첫 번째 규칙 (15a)는 첫음 에 H를 가지는 HM0을 제외한 모든 평

측형 어 이 뒤에서 두 번째 음 에 H를 갖게 하는 규칙이다. 이 규칙 

때문에 평측형은 첫음 과 뒤에서 두 번째 음 의 두 곳에만 H가 나타

나게 되었다.

두 번째 규칙 (15b)는 3음  이상의 상성형을 평2형으로 바꾸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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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LMм→MHM, LMмм→MHMM처럼 L  м이 M으로, M이 H로 

바뀜으로써 체 으로 음이 조 씩 높아진다. 규칙 (15b)는 (15a)　뒤

에 용되기 때문에 상성형에 기원을 둔 MHMM이 MMHM으로 바

는 일은 없다.

이번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 청년층의 진주 방언에서는 성조 

체계가 더욱 단순화된 것이 들어났다. (15)의 용만을 받는 방언에서

는 평2형의 ‘까마귀’와 상성형의 ‘고구마’는 단독형에서 같이 /MHM/

으로 나타나지만, 기 성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까마귀가, 고구마가’ 

같은 곡용형에서는 각각 /MMHM/, /MHMM/처럼 구별되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방언에서는 이러한 구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청

년층 방언에서는 ‘고구마가’도 ‘까마귀가’와 같이 /MMHM/으로 발음된

다. 이러한 상은 2음 어에서도 찰된다. ‘사람’은 원래 ‘사람[LM], 

사람이/MHM/, 사람보다/MHMM/’처럼 2음 에서는 /LM/, 3음  이후

에는 평2성으로 나타났지만 지 은 ‘사람/MH/, 사람이/MHM/, 사람보

다/MMHM/’처럼 처음부터 평측형이었던 단어들과 같은 곡용을 보인

다. 즉 규칙이 (16)처럼 바  셈이다.

(16) {MH1M2, MH2, LM2} →　MH1M

결과 으로 진주방언의 모든 어 은 음 수와 상 없이 세 가지 음

조형만을 가지게 되었다.20)

20) 福井玲(1992)에 따르면 청년층 거창방언도 청년층 진주방언과 같은 성조체계를 

가진다. 거창방언과 진주방언의 성조체계는 공시 으로는 동일하지만 상성형이 

진주에서는 평측형으로 합류하 고, 거창에서 거성형으로 합류하 기 때문에 통

시 으로는 다른 경로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  거창방언의 상성형은 

경북 내륙지방과 같은 ḦHM0이기 때문에 단음화 후의 형태가 HHM0으로 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202  國語學 第60輯(2011. 4.)

(17) 1음 2음 3음 4음

a. HM0 = { H HM HMM HMMM}

b. M1HM = { MH MHM MMHM}

c. HHM0 = { M MM HHM HHMM}

姜英淑(2006)에서는 1971년생과 1984년생의 진주 사람을 제보자로 삼

았는데도 불구하고 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와 

같은 특징이 아주 최근에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외 하나 없는 정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  의아스럽다. 더 심

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 성조 변화의 특징
이상과 같은 자료 분석을 토 로, 동남방언에서 지  진행 이거나 

최근에 일어난 변화에서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  지 하고 싶은 것은 각 지방에서 일어난 상성형의 변화가 모두 

음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이다. 청년층 방언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상

성형이 다른 성조로 바 었는데 바  성조는 ‘해당 방언의 성조체계에 

이미 존재하는 음조형 에서 음성 으로 가장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경북 내륙  서부에서 ḦHM0은 HHM0으로, 경북 동해안에서 ḦM0은 

HM0으로, 동부 경남에서 LM2м0은 M2HM으로, 서부 경남에서 LMм0은 

MHM0으로 바 었다.

그 다면 오직 상성형만이 이토록 많은 변화를 겪은 까닭은 무엇인

가. 성조 체계 속에서 상성이 차지하는 치가 특별히 불안정한 것은 

아니다. 만약 상성형의 소멸 원인이 상성의 음운론 인 불안정성에 있

다면 같이 어두에서만 나타나고 2음  이하에서 (혹은 다른 성조 뒤

에서) 측성으로 화되는 거성이 부분 방언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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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성형의 소멸은 음운론 이외의 원인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음성학 인 에서 보면 상성

형은 지역을 막론하고 유표 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ḦHM0, ḦM0, LM
2м0, LM

1м0은 그것이 결과 으로 바 게 된 

형태 HHM0, HM0, M
2
HM0, M

1
HM0에 비해서 음성 으로 유표 이다. 

조음음성학 인 에서 볼 때 긴 소리인 Ḧ는 일정시간 동안 성  진

동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H보다 더 유표 이며, 조 L

은 편하게 낼 수 있는 높이(M)보다 낮은 소리로 내야 되기 때문에 M

보다 더 유표 이다. 여기서 유표 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학 인 의미

이며, 따라서 상 인 것이다. 각 음 에 얹히는 높낮이와 길이에 

련된 요소 에서 Ḧ는 H보다 유표 이지만 그 다고 해서 남은 H와 

M이 동일하게 무표 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당연히 H는 M보다 유표

이다. 변별  자질로 설명한다면 [+long]을 가지는 Ḧ는 [-long]을 가

지는 H보다 유표 이며, [+high pitch]를 가지는 H는 [-high pitch]를 

가지는 M보다 유표 이라는 뜻이다. 같은 문맥에서 [+low pitch]를 가

지는 L은 [-low pitch]를 가지는 M보다 유표 이다. 다만 변별  자질

에 의한 설명만으로는 L과 H 에서 어느 쪽이 유표 인가 하는 문제

에는 답할 수 없자. 하지만 유형론 인 해서 볼 때 이른바 악센트 

언어 에서 H를 악센트로 사용하는 언어가 L을 사용하는 언어보다 많

은 것으로 보아 L이 H보다 더 유표 이라고 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

서, 상성형을 다른 성조형으로 바꾸게 한 근본 인 원인은 유표 인 음

성  요소인 장음 혹은 조를 지하는 제약이며, ḦHM0>HHM0 같은 

규칙은 단지 그 결과로 일어난 화 상의 표면  기술에 불과하다.

경북방언에서 상성형이 없어진 것이 장음을 지하는 제약 때문이라

는 것은 상성형이 사라진 방언에서 상성형과 무 한 장음까지 사라졌

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김차균(1994)이 지 한 ‘밝히이다’/MHMM/

와 같은 사동·피동 생동사 이외에도 음성  장음을 가지는 단어는 많

다. 컨  통 인 방언에서 ‘개애미, 돼애지’/MHM/, ‘버얼다’/HMM/

와 같은 단어의 /MH/나 /HM/은 음성 으로 긴 상승조나 하강조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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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되는데 청년층 방언에서는 그러한 발음을 들을 수가 없다.

물론 음성 인 제약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경남방

언의 동부와 서부가 조에 한 제약의 용 시기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서부의 음운체계가 동부의 음운체계보다 상성형의 평성형화

를 받아들이기 쉬운 체계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차균(1973, 

1980)의 기술에 따르면 70년  진주에서는 보수 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측형의 H 치에 한 제약(어두 혹은 뒤에서 두 번째 음

에만 H를 허용한다)을 용하지만, 상성형을 평성화시키는 조에 

한 제약은 은 세 에만 용되었다. 동부 방언과 달리 서부 방언에

서 조에 한 제약이 쉽게 자리를 잡은 이유는 바로 이 H 치에 

한 제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제약 때문에 당시 진주 방

언에서는 평2형의 치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3음  이상에서 상성

형이 평측형으로 바 어도 겹치는 것은 3음  /MHM/ 자리뿐이며 

/MHMM/, /MHMMM/ 등으로 발음되는 어 은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상성형이 들어와도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상성형을 평측형으로 바꿔도 음운론 으로 큰 체계 변화가 없

기 때문에 이 제약이 쉽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것과 조 으로 H 

치에 한 제약이 없는 동부방언에서는 평3성을 취하는 수많은 어

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약이 쉽게 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부 경남방언에서 일어난 LMM>MHH~MHM 변화에서 변화 후의 

형태에 동요가 존재하는 것도 음성학 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LM2м0은 

4음  이상 즉 LMMм, LMMмм 같은 경우에는 M에서 м으로 소리가 

내려가고 이에 맞춰서 H에서 M으로 소리가 내려가는 평측형을 선택한

다. 따라서 이 변화 후의 형태로는 MMHM, MMHMM 이외의 후보가 

나타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내리막이 없는 LMM에서는 경우가 다르

다. LMM은 낮은 음조에서 시작하여 2음 이 시작할 때 쯤에 조에 

도달하며 그 이후 3음 까지 팽팽한 평 조를 유지한다. MHM은 조

에서 시작한 소리가 2음 의 정을 향해서 올라가고, 정을 지난 후

에는 단어 끝을 향해서 음이 내려가는 우리 형이다. MMH는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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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하여 3음 의 정을 향해서 천천히 올라가고 정을 지나고 

나서 속히 소리가 내리지만 충분히 내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소리로 단어의 발음이 끝난다. LMM의 음조를 MHM, MMH

와 비교해 볼 때 만약 내리막을 기 으로 한다면 LMM에는 내리막이 

없고, MMH의 내리막은 MHM의 내리막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것이기 

때문에 LMM은 MHM보다 MMH에 유사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반

로 오르막을 기 으로 하는 경우 LMM에서의 한 상승은 MMH보다 

MHM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동남방언은 일본어의 많은 방언과 같이 내리막을 음향  단서

(acoustic cue)로 성조를 인식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LMM이 주로 

MMH로 변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내리막의 모양이 

완 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MHM로 바 는 변화도 일어난 것 같다. 이러한 음성 인 이유 때문에 

변화의 기 단계에서 /LMM/의 음조형은 ‘많은 경우 MMH, 가끔 

MHM’의 상태 을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것은 LM 어간과 MH 어간  LMM 어간과 MMH 어간 

사이에서 패러다임의 재통합이 완 히 끝난 후에는 /LMM/의 음조형이 

더 이상 동요를 보이지 않고 어 이 속하는 패러다임의 유형에 따라 

MMH 혹은 MHM  하나로 고정되어 나타난다는 이다. 컨  

EMeJ의 언어에서 기원 인 /LMM/은 3음  어간의 곡용 패러다임 속

에서는 100% [MMH]로 발음되지만 아직 변화 과정에 있는 2음  어간 

곡용 패러다임 안에서는 64% 비율로 [MHM]으로 발음된다. 2음  어

간에서의 합류가 완성되면 최종 으로는 YLiS처럼 100% [MHM]으로 

발음하는 안정된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방언 청년층 성조 변화를 설명할 때 건이 되는 첫 번째 요소

가 음성학  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 패러다임일 것이다. 3

음  체언 어간과 2음  체언 어간에서 일어난 패러다임의 통합은 서

로 유사한 두 패러다임 간의 유추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 추측

된다. ZHaP와 EMeJ의 3음  체언 패러다임처럼 기존의 두 패러다임 



206  國語學 第60輯(2011. 4.)

에서 하나만이 살아남는 경우는 기 형의 변화만으로 설명이 가능하

지만 YLiS의 2음  체언 패러다임처럼 두 패러다임이 혼합되어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어간과 조사(혹은 어미)에 따로 기 형을 설

정하여 굴 형을 그 조합으로 설명하는 종래의 방식만으로는 변화의 

본질을 악할 수 없다.

경북방언 화자 에서 단음화 상이 진행 과정에 있는 YPeL, MJiJ

의 언어에서는 규칙  상성형 용언 어간이 가지는 장음은 불규칙  상

성형 어간보다 훨씬 잘 보존되는 경향을 보인다. 후속어미에 따라 상성

형과 평측형이 교체되어 패러다임의 일부만이 장음을 가지는 불규칙 

상성형에 비해 항상 상성형으로 나타나 패러다임 체가 장음을 가지

는 규칙  상성형은 인지 으로 장음의 존재를 기억하기 쉬울 것이다.

이 두 는 화자들이 의식 속에서 어간과 어미의 기 형이 따로 기

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마다 굴  패러다임 체가 기억되어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7. 맺음말
이상 경상도의 여러 방언에서 일어난 상성형의 음운론  변화를 기

술하고 그 변화와 굴  패러다임과의 계에 해서 분석해 보았다. 

3~6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북 자료를 정리한 3장에서는 상성형이 거성형으로 바 는 변화 속

도에 지역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김천, 청송, 포항에서는 포항

의 한 제보자를 제외하고 장음이 완 히 소실된 상태를 보 지만 안동

에서는 아직 단음화가 진행 이다. 40   60  포항방언 화자의 상

성형을 조사해 본 결과 포항방언에서는 ḦM0>ḦHM0>HHM0과 같은 순

서로 음조형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에서 ḦM0>ḦHM0은 자

연스러운 변화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조형 자체가 내륙방언에서 

차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단음화 상이 진행 인 3명  2명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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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칙  상성형 어간보다 불규칙  상성형 어간에서 단음화가 일

 진행되었다는 이 드러났다. 한 장음을 발음하는 비율을 바탕으

로 비교하 을 때에, 과도교정 등을 감안한 장단음 정확도가 음향음성

학 인 장음의 ‘길이’와 비례하는 것을 보았다.

4장에서는 동부 경남 자료를 다루었다. LM
2м0>M

2
HM0의 변화가 청

년층에서는 부산, 창원, 통 에서 완료되었다. LM>MH는 창원, 통 에

서 완료되었으나 부산에서는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이 변화와 련해

서 기원 인 LMM의 부분이 MMH으로, 일부가 MHM으로 바 는 

수의  상에 해서도 기술하 다. 상성형이 평측형으로 바 는 변화

의 결과, 3음  체언에서 상성형 어간과 평3성 어간이 합류하고, 2음  

체언에서 상성형 어간과 평2성 어간이 합류하는 상이 부분 으로 일

어났다. 3음  체언의 합류는 모든 제보자 언어에서 완료되어 있다. 2

음  체언의 경우, 4명  ZHaP(부산)과 XiGS(창원) 언어에서는 아직 

합류가  일어나지 않았고, Emej(부산) 언어에서는 합류가 진행 

이며, Ylis(통 ) 언어에서는 완 히 완료되었다. 3음  어간은 합류되

기 의 두 패러다임 의 하나를 그 로 계승하지만 Ylis의 2음  합

류형에서는 두 패러다임이 섞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

고 합류가 일어난 패러다임에서는 기원 인 LMM이 MHM으로 나타나

는 비율이 패러다임마다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서부 경남 자료를 다룬 5장에서는 원래 단순했던 청년층 진주방언의 

성조 체계가 최근에 더욱 단순화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70년 의 청년

층에서 이미 발견된 바 있는 상성형의 평2형화가 완 히 완료되고, 상

성형에 기원을 둔 평2형마  H 치에 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71년생이나 84년생 제보자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찰되

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6장에서는 3~5장에서 정리한 변화에 해서 이론 인 측면에서 논의

하 다. 재 동남방언에서 진행 인 변화를 분석하기 해서 필요한 

것은 음성학 인 의 근과 패러다임을 시하는 형태론  근의 

두 가지이다. 상성형을 다른 성조형으로 바꾸는 변화는 모두 음성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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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표한 장음  조를 지하는 제약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동부 경남에서 LMM이 평측형으로 바뀔 때 MHM과 

MMH 사이에서 동요를 보인 것 한 음성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

다. 한편, 동부 경남방언에서 MHM과 MMH 사이의 동요 비율이 패러

다임마다 다르고, 단음화가 진행 인 경북방언에서 어간이 규칙 상성

형이냐 불규칙 상성형이냐에 따라 장음 보존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화자의 성조 인식에서 패러다임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다.

상성형만을 도 동남방언에서는 지역마다 다양한 변화가 계속 일어

나고 있다. 지 까지 방언 성조에 한 연구는 노년층을 상으로 통

인 방언을 수집·분석하는 작업이 주가 되어 왔다. 통 인 방언의 

성조 상 에서 아직 밝 지지 않은 부분도 많으므로 그러한 연구는 

물론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 청년층의 언어가 속하

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동남방언이 비성조언어로 바

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고정될지는 측할 수 

없다. 요한 것은, 많은 변화가 일어난 후에 자료를 수집해서는 그 사

이에 지역별로 따로 일어난 수많은 변화를 모두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이다. 이 에서 청년층의 성조 실태를 조사하여 기

술하는 작업이 통 인 방언의 조사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시태 내에서 통시  변화를 찰하기 해서는 지 부터라도 노년층

과 청년층을 동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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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a’

[Choi, Yoon-Ji]

이접과 양태의 상관관계 고찰: ‘인가’를 중심으로 [최윤지]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rrelation between disjunction and 

modality, mainly based on the analysis and the interpretation of 

‘-inka’. The particle ‘-inka’, which was recently grammaticalized 

from a combination of a copula ‘-i’ and an interrogative particle 

‘-nka’, has two kinds of grammatical function such as 1) 

coordinating two phrases and 2) adding special meanings to the 

preceding phrase. The meaning of ‘inka’ can be described as 

followings: 1) exclusive disjunction (as opposed to inclusive 

disjunction), 2) uncertainty (in terms of epistemic modality), and 3) 

pragmatic meaning (like ‘indifference’ and ‘insulting’). These 

meanings are proven to b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n terms of 

semantics. In particular, language typological studies show that 

disjunction are connected with irreality including interrogative.

keywords: ‘-inka’, coordination, exclusive disjunction, epistemic 

modality, uncertainty, grammaticalization

On The Changes of Rising Phrasal Tone in Korean 

South-east Dialects of Young People

[Ito Takayoshi]

청년층 동남방언의 상성형 변화 양상 [伊藤貴祥(이토 다카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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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honological changes of rising phrasal 

tone which have occurred on several Korean South-east dialects of 

young people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hange and flexional 

paradigms.

Rising phrasal tone has changed to other phrasal tones on all 

researched dialects of young people; ḦHM0>HHM0 in the inland of 

Geongbuk, ḦM0>HM0(partly H
2M0) in the east coat of Gyeongbuk, 

LMм0>MHM0 in the east and central Gyeongnam, and LM2м

0>M
2
HM0 in the west Gyeongnam. It can be said that these changes 

are all due to constraints which ban long vowel or low pitch, which 

are phonologically marked. An analysis on languages in which vowel 

shortening is still progressing show us that declinable words with 

unchangeable rising phrasal tone has stronger tendency to keep long 

vowels in regard to declinable words with changeable rising phrasal 

tone. In the east and central Gyeongnam dialects, the phrases which 

had LMM once are pronounced as MHM or MMH at random, and 

the rate differs according to the paradigm which the phrase belongs 

to.

key words: dialect of young people, tone, rising phrasal tone, 

phonological constraint, flexional paradigm.

Word, as a Syntactic Unit 

[Han, Jeong-Han]

통사 단위 단어 [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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